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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수필 분야에는 다양한 글쓰기 양식을 보여준 작품들이 대상

작으로 출품되었다. 전통적인 수필의 양식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형식의 수필에서부

터 웹툰, 일러스트, 사진을 가미한 파격적인 글쓰기 방식, 그리고 개인의 일상을 담

은 글부터 자신의 특수한 직업에 대한 조명에 이르기까지, 실로 다양한 글쓰기의 향

연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수필 분야의 심사과정이었다.

심사자들은 전통적인 수필의 형식을 파괴하는 글쓰기 양식들을 수필 분야에서 어떻

게 받아들인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, 인터넷과 SNS 시대의 글쓰기 양식이 전통적

인 종이책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흐름에 대해 숙고했다. 때로는 전통적인 수필의 양

식을 고수하는 모범적인 글쓰기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보면서 안도했지만, 또한

새롭고 파격적인 언어로 자신의 일상과 기억을 드러내는 글쓰기 양식에 환호했다.

우리는 전통적인 수필 양식이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그에 대한 우려와 변

호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지만, 다른 장르가 그렇듯이 수필도 그렇게 새롭고 낯선

글쓰기 방식을 발견함으로써 장르의 긴 호흡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.

중요한 것은 어떤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양식을 통해서 어떤 깊이 있는 사유, 혹

은 수일한 문장, 또는 진중한 기억, 때로는 풋풋한 감성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의

문제였기 때문이다.

글쓰기의 양식들이 다양했던 만큼, 저자들의 직업도 실로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

있었다. 시인, 소설가, 수필가 같은 기성문인들의 작품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으

나, 글쓰기와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작가들 못지

않은 역량과 교양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은 또한 인상적이었다. 바야흐로 대중들의

글쓰기가 대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,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

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쓰기 시대의 첫 번째 양식이 수필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

었다.

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, 그것은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이자, 새로운 시대

가 실현시켜 준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되었다.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

고, 여행에 대해 말한다. 그러므로 더 잘 말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

을까. 이번 심사과정은 피상적인 여행과 천편일률적인 일상에 대해서 남들처럼 이야

기하지 않고, 어떤 언어를 벼려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

진행되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하다. 선정되신 저자들에 축하를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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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쉽게 선에 들지 못한 분들께는 따듯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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